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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빛 머리에 가슴에는 적갈색 조끼를 입고, 검은 '에브롱타이'까지 점잖게 곁들여 마치 예의 바른 영국 노신사인양 고상한 모습이다. 이 새의 고향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부지방이며 서식지는 맑고 건조한 초원지대로 주위의 나무숲도 이용한다. 번식기 외에는 떼를 지어 무리 생활을 즐기고 번식기에는 짝을 지어 초지나 나무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친다. 주로 풀씨를 먹으며 날아다니는 곤충도 사료가 된다.
  호금조, 소문조와 더불어 오스트레일리아 휜치의 3대 명조로 일찍부터 사조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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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품종
지금까지 7종이 알려져 있으나 사조화된 것은 다음 4종으로 애조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 검은부리 금정조(Parson finch) - 부리가 검은 것이 특색이며 꼬리가 짧다.
○ 노란부리 금정조(Masked grass-finch) - 체형이 가장 작으며 부리는 노란색 이다. 부리 둘레는 검은색으로 환을
    이룬다.
○ 긴꼬리 금정조(Long-tailed grass-finch) - 가운데 꼬리 2개가 길게 자라 송 곳처럼 보이고 부리는 노란색이다.
○ 붉은부리 금정조(Red-billed long-railed grass-finch) - 긴꼬리 금정조의 아종(지리적 변종)으로 긴꼬리 금정조
    와 비슷하나 부리가 붉은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 보통금정조라 하면 이 품종을 말하고 제일 먼저 사조화 
    되었으므로 번식이 가장 잘되어 사육수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다.

2. 장과 사료

	 
	 
	가. 장 
  잉꼬장 이상의 크기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횃대는 위아래 거리를 많이 두고 설치한다. 그 이유는 지방과다가 예방될뿐더러 이 새는 원래가 상하 운동을 많이 하는 새이므로 새의 본성도 총족시켜 줄 수 있다. 

나. 장의 설치 장소 
  최소한 마루에서 1m이상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은데 낮은데서 기르면 설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 본래 따뜻하고 밝으며 건조한 환경에서 서식하던 새이므로 최소한 15℃이상의 온도를 유지하고, 건조하며 밝은 곳에 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 모이 
  이 새는 가벼운 지방과다 증상이 와 나는데 지장이 온다. 따라서 피를 많이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 6 : 조 3 : 카나리씨드의 배합이 적당하다. 난조는 발정 및 산란기간 이외에는 주어서는 안된다. 덜 여문 조나 피의 이삭을 구할 수 있으면 새가 좋아하는 사료로 이용될 수 있고 지방과다의 예방과 푸른채소의 대용이된다(※ 기타 보조사료는 타휜 치에 준함).

	 
	 
	 
	 
	 
	 

	 
	3. 암수 감별과 짝짓기
  암수의 특색이 뚜렷하지 않아 짝짓기에 애먹는 새 중의 하나이다. 다음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8월이 되기 전까지는 짝짓기를 끝내야 한다.

	 
	 
	가. 넥타이의 크기와 모양 
  수컷이 크고 네모진 듯한 반면 암컷은 작고 둥근 경향이 있는데, 넥타이 밑부분의 경계선이 암컷은 흐리다. 

나. 머리 색깔 
  암컷은 어두운색이고, 수컷은 밝은색이 많이 난다.

다. 꼬리의 길이 
  긴꼬리 및 붉은부리 금정조는 수컷이 더 길다.

라. 울음 
  넥타이를 떨며 계속 우는 것이 수컷인데 이때 울음소리는 특유의 '삣…. '하는 울음이 있다.

	 
	 
	 
	 
	 
	 

	 
	4. 번식

	 
	 
	가. 발정 
  8월 중순부터 계란과 좁쌀을 주고 깃풀을 충분히 준다. 

나. 산란 
  긴꼬리 및 붉은 부리 금정조는 4~6, 7개, 그 외의 금정조는 3~5개씩 산란한다.

다. 포란 
  십자매중에서 성격이 좋은 것을 가려 가모로 쓴다. 산란 시기가 서로 맞아야 한다. 보통 4~5개씩 포란시키고 포란 후 5~7일 사이에 검란을 하여 유정란만 다시 3~4알씩 골라준다.

라. 부화 
  포란한지 15~16일이 되면 귀여운 새끼가 부화된다. 이대 즉시 계란모이를 주며, 아울러 청채와 칼슘도 충분히 준다.

마. 새끼떼기 
  부화 후 22~24일 이면 둥지에서 날아 나온다. 생후 45~50일경 어미로부터 떼면 적당하나 발육상태를 보아 신축성 있게 해야 한다. 당분간 계란모이를 같이주다가 서서히 중지한다. 넓은 장에서 충분히 운동시키면 생후 4~5개월이 되면 훌륭한 젊은 어미새가 된다.


